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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구･사회적 여건 변화를 볼 때 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, 이들에 대한 부양 여건은 지속적

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향후 노인들은 보다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보임

○ 베이비부머(1955~1963년 출생자)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,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

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갈수록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

∙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진입과 함께 노인인구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8백만 명, 2050년에는 

1천 9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

∙ 반면, 저출산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노년부양비(노인인구/생산가능인구)

가 빠르게 상승하여 2070년에는 노인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됨

∙ 이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가 겹쳐지면서 사회적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할 여력이 크

게 약화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함

<그림 Ⅰ-1> 고령인구 및 노년부양비(1960~2070년)
(단위: 천 명, 명)

  주: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임

자료: 통계청, 장래인구추계(2020~2070)

○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상호간의 부양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인 부부만 생활하거나 

노인 1인이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

∙ 우리나라 노인 부부는 자녀와 별도로 생활하거나 이혼, 사별, 별거 등으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지속적

으로 늘어나 전체 고령자 가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전망임

Ⅰ 인구 구조와 노인 부양 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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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기가 어려워져 스스로 일상생활 및 건

강관리 등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함

<그림 Ⅰ-2> 고령자 가구 유형(비중)

(단위: %)

자료: 통계청, 장래가구 추계(2020~2050)

○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반면, 건강 수명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

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

∙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, 2020년에는 83.5세에 이르고 있어 

초고령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

∙ 반면, 건강 수명은 60대 중반에서 큰 변화가 없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하는 기간이 15년을 

초과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 또는 요양 등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

<그림 Ⅰ-3>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

(단위: 세)

자료: 통계청, 국가승인통계, 제101035호


